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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22. 9. 27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국내 재생에너지 비중 고작 0.02%”로 “기업들이 RE100 하

고 싶어도 힘든 현실”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
(9.26일자 헤럴드경제「국내 재생에너지 비중 고작 0.02% 기업,

RE100 하고 싶어도 힘든 현실」 보도에 대한 설명)
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

1. 기사내용

□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 고작 0.02%

ㅇ 최근 RE100 가입한 삼성전자 ‘20년 전력사용량은 26.95TWh로 같은 해

국내 태양광 풍력 발전량 19.5TWh 보다 많아 재생에너지 부족

□ 녹색프리미엄은 해외에서 RE100 이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“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이 고작 0.02%”라는 보도는 사실관계가

다르며 오해의 소지가 있음

ㅇ ‘21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6.3%*임

    * 한국전력 전력통계 기준(home.kepco.co.kr) 

□ 삼성전자의 ’20년 전력사용량(26.95TWh)이 국내 태양광·풍력 발전량

(19.5TWh) 보다 많다는 주장도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름

ㅇ 언급된 삼성전자 전력사용량 26.95TWh는 전세계 사업장 전력

사용량으로 추정되며, 국내 총 전력사용량(‘21)은 20TWh 미만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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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한편, '21년 국내 태양광·풍력 발전량은 25TWh로 삼성전자의

국내 전력사용량을 초과하고 있음

ㅇ 또한, RE100은 태양광·풍력 외에도 수력·바이오 등을 모두 재생

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태양광·풍력과의 비교도 적절하지

않으며, 금년도 총 재생에너지량은 44TWh 이상으로 예상됨

□ 녹색프리미엄이 해외에서 RE100 이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

주장도 사실과 다름

ㅇ 녹색프리미엄 제도는 도입시, 국제 RE100 운영당국(CDP)과의 협의를

거쳐 도입한 제도로, RE100 이행수단으로 공식 인정받고 있음

ㅇ 또한,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도 녹색요금제를 통한 RE100 이행

비율이 상당수(약 24%*)에 달함

    * 출처 : RE100 Annual Report 2021

□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보다 원활히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

재생에너지를 지속 확충*해 나갈 계획이며,

    *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(실무안 상 신재생에너지 비중) : (‘21) 7.5% → (’30) 21.5%

ㅇ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위한 세제 금리 등 인센티브 지원, 재생

에너지 거래 및 투자활성화 위한 제도개선, 이행 컨설팅 및 정보

제공 등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

※ 문의 : <산업통상자원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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